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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시와 우봉이매방춤보존회가 고(故)이매방 선

생이보유하고있는중요무형문화재제27호승무<사

진>보존을위해제17회승무연수회를개최한다

오는 2324일 목포문화예술회관 우봉 이매방춤

전수관에서열리는이번연수회에는전국의중견무

용예술인 무용지도자 전공자 학생등이참여한다

이매방 선생의 승무는 장관을 이루는 북가락 세

찬 장삼놀음 빼어난 발디딤 새의 춤으로 우리나라

민속춤의정수로불린다 또전라도지역을중심으로

한호남형승무로 1935년께조부인이대조선생에게

배운후반세기동안갈고다듬은춤이다

강사로는 우봉이매방춤보존회 회장 김명자 (중요

무형문화재제27호 승무전수교육조교) 김묘선()

최창덕(중요무형문화재제27호 승무이수자)씨가 참

여한다 wwwleemaebangcom 문의 022298

7001 01053582705

김미은기자mekim@kwangjucokr

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역 커뮤니티 작품 공모를

통해선정한세번째작품 질문하는인간페이퍼큐

(Paper Q)(이하 페이퍼 큐(Paper Q))가 23일 국립

아시아문화전당 일원과 유스퀘어 터미널 등에서 열

린다

청년문화허브가진행하는이번작품은 페이퍼큐

(Paper Q)는 권력 계층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

인쇄물인 삐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다양한 장

르로 표현한 작품이다 기존 인쇄물 형식의 삐라에

국한하지않고퍼포먼스 미디어 설치 작품등다양

한형식으로제작된점이특징이다

이번작품은전업예술인이아닌청년을중심으로

한일반시민들이참여한프로젝트로참가자들은 11

개주제를선정하고워크숍과정을통해결과물을만

들어냈다 화장실에서 밥먹는 사람 고민 상담 편

지 나는 애완 동물 아프니까 청춘이다 처녀들

의섹스토크등다양한주제를포괄하고있다

프로그램은 청년문화허브 홈페이지(wwwcul�

turehub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415

3540 김미은기자mekim@kwangjucokr

고(故) 아산 조방원(19262014) 화백은 남도에 대한

애정이누구보다도깊었다 소치허련 남농허건을잇는

아산은한국남종화마지막대가로꼽힌다 남도에대한

애정이깊었던그는개인창작뿐아니라지역문화계발

전과 후진 양성에서도 진한 발자취를 남겼다 남도국악

원을설립했으며제자양성을위해담양에 묵노헌(墨奴

軒)을지었다

지난 1996년 설립된 도립 전남옥과미술관(관장 조암)

도 아산의 지역사랑이다 미술관은 그가 1988년 기증한

작품 6801점(간찰 5772 서화서첩류 92 성리대전목판

각 939)과 개인 소유 부지(1만4090)를 토대로 만들어

졌다

옥과미술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아산 조방원일

생묵노(一生墨奴) 특별전을 24일부터 6월24일까지 미

술관2층아산2실에서개최한다 일생묵노는평생먹과

함께한다는뜻이다

남도의정신과한의가락이운필에맺히다를주제로

열리는이번전시에서는 장강범영 청산백운 등 그동

안공개되지않았던작품과소장품등을선보인다 지난

1988년기증때는본인작품은없었다

아산은 죽기 전 20년 동안 보관하고 있던 작품(200여

점)과 간찰 등 소장품(5000여점) 붓벼루 등 수집품

2000여점을 아산미술문화재단(이하 재단)에 기증했었

다

미술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재단은 전시장 규모상

기증품들을순차적으로바꿔가며전시한다는계획이다

또먹그림으로유명한 산사우제 석산귀초 선사욱

일 장강만리등도소개된다

이중 수집품은 평소 문방사우(文房四友)를 좋아했던

아산이중국등에서평생모은것들이다

아산는 스승 남농의 기법을 따르면서도 남도의 정서

에맞게투박하고거친표현을가미했다 매순간이비

워내야 하는 정진의 시간이라며 노장 사상의 무위(無

爲) 자연을이상으로삼고끊임없는반복과노력으로자

신만의독특한일가를이뤘다

크고 아름다운 산을 의미하는 호 아산(雅山)이 말해

주듯작품에는산이 많이등장한다 이번에 전시되는작

품 산사우제 선사욱일 장강만리는 부드러우면서도

때론 날카로운 산 모양이 인상적이다 특히 아산 산수에

서는 집이나 절 마을 등이 모두 산이 감싸고 있는 듯한

모양새로그의숭산사상을엿볼수있다

옥과미술관에서 약 15년 동안 관리실장직을 맡은 후

이달 초 선임된 조암(55) 신임 관장은 이번 전시를 계

기로조방원선생의작품을상설전시해아산의유지와

정신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며 아산과 마찬가지로 허

건의제자들인청당김명제  도천신영복등잘알려지

지 않은 남종화 대가들의 작품도 선보일 예정이다고

말했다

또 올해부터는 해설이있는숲속미술학교 등 어린

이들을대상으로한참여실습위주미술프로그램도진

행할생각이다고덧붙였다 문의 0613637278

김용희기자 kimyh@kwangjucokr

一生墨奴붓끝에맺힌남도의정신

도립 전남옥과미술관 개관 20주년 아산 조방원 특별전

퍼포먼스설치작품으로삐라의재해석

문화전당지역커뮤니티공모청년문화허브 페이퍼큐

광주비엔날레재단(이하재단)이 제11회광주비엔

날레 전시 주제 선정을 위한 지역 협력 프로젝트를

처음으로선보인다

재단은 마리아 린드 예술총감독의 국내 3차 리서

치 기간(1924일)에 맞춰 미테우그로와 공동기획

한 월례회를 대인시장 미테우그로에서 23일까지

진행한다 미테우그로는 지역 협력 큐레이터에 선

정될예정이다마리아린드총감독과보조기획자등

이참여하는이번행사는독서모임 영상상영회 강

연등으로구성됐다

22일 오후 6시 참여작가 도라 가르시아가 2013년

도에 제작한 영상작 제임스 조이스 소사이어티 상

영회가 열린다 상영 후 도라 가르시아와 최빛나 큐

레이터와의대담이진행된다

23일 오후 6시에는강연세미나시리즈 인프라스

쿨 프로젝트 시범 사업으로 소렌 안드레아슨 초청

강연이 마련된다 안드레아슨은 매개가 달콤하게

한방날리다를주제로문화안에서 매개라는개념

을 다룬다 한편 월례회는 이후 매달 12회씩 광

주곳곳의예술공간카페야외공원등지에서문화

예술 프로그램을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62608

4224 김용희기자 kimyh@kwangjucokr

2324일목포문예회관전수관

전국무용인지도자학생참석

내일문화전당유스퀘어일원

광주비엔날레지역협력프로젝트 월례회

<일생묵노평생먹과함께한다>

개관20주년을맞은도립전남옥과미술관

이매방춤보존하자목포서승무연수회

내일까지독서모임강연영상상연

아산기증품 6801점으로설립

남농잇는남종화마지막대가

청산백운 등 미공개작품전시

아산조방원

아산선생의친필 일생묵노


